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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논문은국내 5G 서비스시장동향을 B2C 서비스를중심으로분석시사점하여 5G 서비스확산을위한시사점을도출한다. 4차 산업혁명을이끌핵심
인프라로서 기대감이 높았던 5G는 상용화 이후 제한된 단말, 커버리지 문제, 기대 이하의 속도 등의 기술적인 문제와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특화된
서비스 등의 부족으로 인해 3G에서 LTE로 넘어가던 시기와 다르게 5G로의 전환이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5G에 대한 이용자의 감정을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감정이절반이상 분포하나부정적인감정도다소있어이용자 확산에있어 반드시긍정적이지는않다. 5G는 국내이통사들에게고착화
된 시장경쟁구도를 타개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이통사들은 5G 초기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혜택의 차별성을 둔 다양한 요금제와 5G에 특화된
서비스를 출시하며 가입자 선점에 노력하고 있다.

Ⅰ. 서론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한 지(`19.4.) 벌써 1년이 경

과했다. 현재는 LTE망을함께 이용하는 5G NSA(비단독) 모드로 사용중

이나 오직 5G를 통해서만 연결되는 5G SA(단독)도 연내 상용화될 예정

이다. 5G는 상용화전부터모든 산업에 걸쳐 다양한 파급효과를일으키며

4차 산업혁명을이끌 핵심 인프라로서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네트워크

슬라이싱, 인프라 구축 등의 문제로 B2B 시장은 아직 본격적으로 확산되

지 않았고, B2C 시장은 커버리지 부족, 이용 가능한 5G 스마트폰이 상당

히제한적이며고가이고, 데이터량증가에따른요금제상승, 5G에 특화된

서비스 부족 등으로 인해 기대했던 만큼 가입자 확산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과기정통부에따르면 이통3사가구축한 5G 기지국은올해 5월 기준

11만 5386개로 첫 상용화 당시 3만 5851개에 비해 3배 가량 증가한 수치

지만, 전국을 커버하는 80만 개의 LTE 기지국의 13% 수준이다[1]. 이에

본 연구에서는 5G에 대한 이용자 감정, 가입자 현황 추이, 요금제 및 5G

서비스 현황 등을 통해 5G 확산에 필요한 요소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림 1] 통신3사의 5G 커버리지 맵

Ⅱ. 본론

2.1 5G에 대한 이용자들의 감정 분석

이용자들이 ‘5G’에 대해 어떠한 감정을 갖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펄스K

를 통해 온라인 상에서 SNS, 커뮤니티, 뉴스 등의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

였다(2019.07.16~2020.01.16). 분석 결과([그림 2] 참조), ‘기대(26%)’, ‘좋음

(21%)’, ‘만족(11%)’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이 절반 이상으로 ‘실망(14%)’,

‘싫음(12%)’의 부정적인 감정보다 우세하다. 즉, 서비스 상용화 이후이용

자들이 5G에 대해 가지는 감정은 기대감과 호의적인 감정이 높은데도 불

구하고 가입자수 증가는 미온적인 상황이다.

[그림 2] 온라인에서 5G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 형태 (출처:펄스K)

2.2 통신사 별 5G 가입자 수 및 요금제 비교

이동통신기술별 가입자 비중을 살펴보면 5G 가입자는꾸준히증가하고

있지만, 상용화 이후 14개월이 지난 올해 5월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의

10% 이하에 불과하다. 이는 LTE 상용화 이후 동기간에 전체 가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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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를차지하는것과비교할때상당한차이를보인다([그림 3] 참조). 5G

가입자는 플래그십 스마트폰(갤럭시 노트10(`19년 8월), 갤럭시 S20(`20년 3월))

이 출시될 때마다눈에띄게급증하는 모습을보이고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 커버리지문제, 고가의 요금, LTE와 큰차이가없는속도등의이유

로 매월 순증 수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그림 3] 이동통신기술별 가입자 비중(단위:%)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림 4] 통신사별5G가입자점유율(단위:%)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통사별로 5G 가입자 점유율을 살펴보면 5G 출시 직후에만 KT의 점

유율(10만 4696명, 38.5%)이 높고, 2019년 5월부터 SK텔레콤이 40% 이상

을 점유하다 올해 3월부터는 45% 이상을 차지하며([그림 4] 참조), 전체

이동통신 점유율 구도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낸다. 각 이통3사의 5G 요금

제는 콘텐츠, 멤버십, 단말보험, 스마트기기, 공유 데이터 등에 따라 차이

가 있으며, 금년에 이통 3사 모두 5G에서도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였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이통 3사에서 출시된 요금제중 음성과 문자가무제

한이고 데이터 제공량이 무제한인 4G 요금제 13종과 5G 요금제 18종을

비교하면, 4G 요금제는 최소 49,000원에서 최대 105,000원으로 분포하는

데반해, 5G는 최소 55,000원에서 최대 130,000원까지의 가격대로 더높게

형성되어 있다. 또한 요금제의 중위수 값을 비교하면 4G 요금제가 69,000

원, 5G 요금제가 89,500원으로 4G 대비 5G 요금은 1.29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 이는 5G 서비스의 구매의향이 높지 않으면 더 높은 요금을

지불하는 5G 가입자 수의 증가는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시한다.

2.3 통신사 별 5G 주요 서비스 동향

이통3사는 과거 자사 고객에게만 제공했던 콘텐츠들을 가입 통신사와

상관없이 모든 이용자에게 개방하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미디어

콘텐츠의 경우 LTE 초기 때는 각사별로 자사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는

월드가든(walled-garden) 형태로 제공했으나 유튜브, 넷플릭스와같은글

로벌 OTT의 성장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자, 서비스 폐쇄성 대신에 개방성

을 택해 이용자 기반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표 6 1] 참조).

[표 1] 이통사 별 5G 주요 서비스

Ⅲ. 결론

국내 이통사들에게 5G 상용화는기존에고착화된 시장경쟁구도를 타개

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에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해 차별화된 요금제,서비

스 및 프로모션을 선보이며 가입자 유치 경쟁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단말 부족, 커버리지 문제, 기대 이하의 속도 등의 기술적인 문제와 이용

자들이체감하는특화된 서비스등의부족으로인해 3G에서 LTE로 넘어

가던 시기와 다르게 5G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4G에 비해서비스이용을위해필요한데이터량은증가하고이에 따른요

금제도 상승함에 따라 이용자 입장에서는 5G로의 전환은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5G에 대한 이용자들의 감정분석결과에서

보듯이부정적인감정 비중보다는기대감과호의적인감정이 차지하는비

중이 더욱 높으므로, 각 사별로 이용자들을 만족시킬 수있는 5G 특화 서

비스가 늘어난다면 가입자는 점점 증가할 것이다. 5G에 특화된 VR, AR

등의 서비스가 아직 초창기이므로 서비스 이용자 기반이 늘어나 다양한

피드백을통해서비스의 질이향상되어이용자들의만족도가 증가하고지

원단말이늘어나면 가입자성장이두드러져국내 5G 서비스 B2C 시장이

더욱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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